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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의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디지털 발전은 더딘 것으로 생각들을 한다. 그고 그럴 것이 

2022년 기준으로 IT산업이 러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정도에 머물고 있

다. 하지만 2011~2020년 사이 러시아의 IT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은 약 400%를 넘

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하드웨어와 비하드웨어 부문 중 비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이 뚜렷하여 통신 및 IT 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IT산업 전체의 80%에 이른다. 

특히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 개념 설계 역량을 보이

는데, 이는 수학, 물리 등 높은 수준의 기초 과학을 토대로 엔지니어링과 알고리즘 부문

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푸틴 대통

령은 의회에서 국가의 안보 및 기술적 독립을 위해 러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계획의 시행

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연방 디지털 발전 과제 및 목표」(러시아 대통령령 

#204, 2018년 5월 7일 승인)를 2024년까지 설정하고, 「러시아 연방 디지털 발전 국가 

프로그램」(대통령실 전략위원회 결정안 #16, 2018년 12월 24일 승인)을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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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추진하

고 있다. 이 계획은 정보인프라, 정보보호 기술,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AI) 

개발, 디지털 환경 규제, 디지털 분야 인적 자원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보급률을 확대하여 디지

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 2022년에 러시아 인구의 

81%에게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이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2021년 현재 교

육부 및 학교, 문화부 및 각 기관, 국민안전부, 내무부, 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

든 공공시설에 인터넷이 100% 보급되면서 러시아 디지털 발전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러시아 전역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을 온라인 애플리케

이션으로 수료할 수 있게 만들고 이에 필요한 전자 교육콘텐츠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캄차카 및 추코트카 등 변방에 지역 광케이블 연결을 통해 안정

적 인터넷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 및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5G망 구축하기로 하고, 모든 중등 교육기관에 와

이파이(Wi-Fi)를 설치하고, 북극권 지방에 대한 안정적 인터넷 보급을 위한 인공위성 4

대를 추가적으로 발사하고, 국민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1만개의 신규 소

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을 2024년까지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투입하는 계획을 수

립하였는데,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가별 비즈니스 디지털화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디지털 경제는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이며 전방위적인 지원에 힘

입어 디지털 경제의 전 영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러시아 대금 지불 방식의 87%는 현금결제 방식이었으나 2021년 기준 

75%가 전자결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비율은 전쟁 이후에도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중소기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QR코드

로 결제할 수 있는 신속결제체제(FPS)가 도입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전자 결제의 

빈도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신속한 러시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의 전면에는 강력한 러시아의 관련 기업

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의 전면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1)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러시아 디지털 경제 시장,”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1.27).
2) “러시아에 ‘디지털 전환’ 경제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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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기업 및 공기업들로는 얀덱스(Yandex), 메일루(Mail.ru), 램블러(Rambler&Co), 러

시아기술(Rostec), 러시아원자력(Rosatom), 스베르방크(Sberbank), 러시아이동통신

(Rostelecom), 스콜코보재단(Skolkovo Foundation) 등으로 대표되는 전략적 선도 기관

들이 있다. 이들 기업 및 기관들은 민관 디지털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비즈니

스 모델 창출과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창업 및 중소기업(SME) 지원 등의 과제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령, Rosatom은 디지털 발전 국가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9개 로드맵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업운영방식을 디지털 전환하면서 신규 생산기술 라인에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및 증

강현실(AR), 그리고 퀀텀 기술까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Rostec은 방위산업 뿐만 아니

라 민간 부문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신경공학(Neuro-Tech),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및 센

서, 무선 기술, 등기실체제 분산 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한 노력

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경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영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베르방

크는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으로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은행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직접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스베르방크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플랫폼들로는 원격진료

(docdoc), 구직서비스(Rabota.ru), 전자금융 서비스(Yandex Money), 소유즈만화영화

(SoiuzmultFilm)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게르만 그레프 스베르방크 회장은 2020년까지 스베르방크를 단순 금융기업이 아닌 기

술 기반 기업으로 전환할 것임을 공표한바 있다. 2019년 한 해 스베르방크가 디지털 생

태계에 투자한 금액은 800억 루블에 달하며 그 이전까지의 투자액을 합하면 1,250억 

루블에 이르고 있다. 

 국영기업인 스베르방크와 달리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 민간기업은 역시 얀덱스(Yandex)이다. 얀덱스의 생태계 확장은 주로 기존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얀덱스뮤직(Yandex Music), 얀덱스게임

(Yandex Games) 등은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 영역으로 디지털화를 확장해 가고 있다.3)

3) 박지원, “러시아 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전략: ‘스베르’와 ‘얀덱스’의 사례,” 「러시아-유라시아 포커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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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와 중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과 한계

러시아가 ‘디지털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러

시아는 디지털 부문과 관련해 과거 소련시절로부터의 다양한 유산과 경험 그리고 고도

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디지털 선도국가

들에 비해 여러 분야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에 기반해 러시아는 국가가 

주도하여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

로 서방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을 추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중국과 주변국 등을 우

선시하는 협력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17년 카자흐스탄, 중국, 세르비아 등과의 IT 및 디지털 분야 협력 협

정 및 프로그램을 채택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는 이 국가들과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유라

시아경제연합(EAEU) 국가들과의 디지털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을 진행하고 있

다. 또한 2018년 8월 러시아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과 공동의 디지털 발전 전략의 입

안을 제안하는 등 다자적 협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4) 이런 러시아의 

국제협력 노력은 한마디로 러시아가 기정학(기술지정학)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자국의 

디지터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디지털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역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양

국 간의 디지털 협력의 동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양국의 디지털 협력은 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 ② 양국 간 전반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 필요, ③ 국내 체제 안보 보장의 필요 등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중국-미국, 러시아-미국 

간의 경쟁의 심화와 연관하여 러-중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두 번째 관

점은 러시아-중국 간 기술 협력 확대를 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연계 확대와 심화로 향

하는 광범위한 발전의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시각이다. 즉 경제적 상호 작용은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한 추진력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양국이 서방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가 국내 정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서방

과 분리된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체제 안보를 강화하려고 더 긴밀한 기술 협력을 

추구한다는 시각이다. 기술 발전은 국내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두 

4) TASS, “Putin calls on Caspian littoral nations to focus on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https://tass.com/economy/10169 (2018.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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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능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의 

형태로 유입되는 서구의 압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양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

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은 중국이 구축하려는 ‘디지털 실

크로드’ 틀 안에서 양국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수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로서는 향후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필

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상당한 분야를 중국과의 협력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재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 경제를 중국적 기준에 따라 포섭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 과제이

다. 양국의 필요가 맞닿는 지점이 바로 유라시아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로 구

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경제의 디지털화는 러시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도약을 위해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 프로그

램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상호작용하

고 중국의 혁신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는 상당

히 합리적일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중국 경제에 대한 종속을 우려하

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게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러-중 간 협력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인 알리

바바와 러시아의 대표적 디지털 기업인 메가폰과 메일루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함께 합

작기업인 ‘알리 익스프레스 러시아(AliExpress Russia)’를 설립하였다. ‘알리 익스프레스’

의 주식은 알리바바(48%)와 러시아 3개 파트너사(52%)가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이 합

작회사는 러시아에서 양국의 다양한 새로운 합작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러 노력은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디지털 

영역에서도 점점 심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 회사들은 러시아 디지털 기업들을 인수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중국의 선도적 디지털기업인 화웨이(Huawei)는 

5) Christopher Weidacher Hsiung, “China’s Technology Cooperation with Russia: Geopolitics, Economics, and 
Regime Security,”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4-3 (2021): 4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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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IT 회사인 ‘보코드(VOCORD)’를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다. 다국적 기업인 화웨이가 

러시아 시장으로 깊게 침투하기 위해서는 은행, 소매업, 공공부문을 위한 안면인식시스

템과 관련한 유망한 스타트업 및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러시아 기업들이 가진 소프트

웨어의 경쟁력은 중국에게 매력적인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분야가 해외, 특히 러시아 및 러시아 영향권 국가들 내의 B2G로의 확장을 

위해서도 비국산화 제품 및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을 제한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제협

력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러시아 내 합작기업 형태의 기반 조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모바일 기업 화웨이에 부과한 다양한 제한 조치는 이 분

야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화웨이

는 러시아 학계에서 STEM 인재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투자

로 러시아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노보시비르스

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등 거점 도시에 화웨이 센터를 설치하여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활

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의 과학기술과 중국의 산업을 자연

스럽게 연결시키는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런 협력을 강호하기 위해 화웨이는 러

시아 내 자사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러시아인 연구개발 인력을 네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6) 이같은 중국 화웨이의 러시아 진출 전략은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협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서 중국은 커넥티드카, 안면 및 오디오 인식 기술과 같은 AI 프로

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산업자동화, 방위 및 보안 애플리케이션, 감시 및 보

안체제 등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협력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 화웨이(Huawei)이다. 화웨이는 인공지능 연구센터

를 러시아에 개소했으며, 러시아 내 다양한 기업들 및 AI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2025년

까지 러시아에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화웨

이는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MIPT)와

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화웨이 러시아 연구소(Huawei Russian 

Research Institute) 및 MIPT의 응용수학 및 정보학 물리기술대학(Phystech School of 

Applied Mathematics and Informatics)과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여 AI 및 딥러닝 연구 

6) US NEWS, “Russia and China's High-Tech Bet,”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articles/2019-11-29/the-high-tech-partnership-between-russi
a-and-china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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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화웨이 뿐 아니라 2020년 중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빈치그룹

(Vinci Group)은 러시아 IT스타트업 조비테크놀로지스(Jovi Technologies)와 함께 AI제

품 개발을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의 다후아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와 러시아의 

엔테크랩(NtechLab)은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이는 양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7)

 하지만 양국의 디지털 협력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이 

국가의 주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대한 굳은 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데이터 주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도 이어왔다. 

일찍이 2006년에 양국 정상은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정보보안에 관한 공동성명

을 채택한바 있다. 2015년 5월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정보공간(IIS)에 대한 양자협력 협

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정보공간 개발 협력에 관한 양자 성명을 발표했으며, 

정보공간에서 국가주권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유엔의 틀 내에서 정보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보편적 규칙을 정교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국가 주

권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체제 안정에 대한 우려와 깊은 연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런 국가 주권에 대한 강조는 정보 보안 분야 외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획기적

인 기술 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처하는데 대한 관심도 공유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양자 서명에서 국가 주권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 내정 불간섭과 같은 원칙이 정보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방이 주도하는 디지털 국제화의 국경 

약화의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원칙하에 양국은 지역적 및 광역

지역적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 있어서 상하이협력기구

(SCO)와 브릭스플러스(BRICS+)는 그 대표적인 협력의 기재가 되고 있다. 2022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주권과 정치적 안보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노력을 지원하고 서방 공세의 일환으로 이뤄

지는 '색깔 혁명'을 방어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런 입장은 최근 확장세를 보이고 있

는 BRICS 내에서도 정보안보와 디지털 주권 정책의 공조가 부상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되

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8)

7) Christopher Weidacher Hsiung, 위의 글.
8) RIAC, “Digital Sovereignty in Russi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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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국가주권에 대한 강조의 입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디지털협력에 대해 글로벌싸

우스가 함께 동참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주권에 

대한 강조는 양국 협력 및 같은 진영의 국제협력이 국가주권 보호라는 한계 아래 더 진

전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동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제3자의 공격(나토 회원국 등)에 대비하여 서로를 

방어해야 하는 공식적인 안보적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전략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국의 입장 때문에 양국이 군

사적 협력에 있어서 실질적 상호운용성과 같은 측면에서의 효과적 협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국 군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호불신은 여전히 고도의 군사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런 양국 관계의 한계는 자국의 기술을 매우 신중하

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유연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시스템과 전략의 실제 통합과 조

정 수준은 여전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양국 간 사이버협력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공동 관심사이지만, 구체적이고 조율된 

정책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국가 주권에 대한 

강조와 디지털 협력 사이의 난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한계와 더불어 양국은  경제교류와 관련해서도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무역 관계가 양국의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시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의 경우 러시아는 아주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러시

아 대외 무역의 15.5%를 차지하는 러시아 최대 무역 파트너이지만, 러시아는 2018년 

기준 중국 무역의 0.8%에 불과했다. 양국 간 무역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균형

이 존재하는데, 러시아는 주로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반면 중국은 주로 공산품과 전

자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이런 불균형은 중국이 기술 현대화를 고도화함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의 러시아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 협력이 민간 부문보다는 주로 대형 국유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양국 경ㅈ협력이 한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광범

위한 협력의 지속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9) 이같은 경제적 비대칭성을 배경으로 

https://russiancouncil.ru/en/analytics-and-comments/analytics/digital-sovereignty-in-russia-and-china/ 
(2023.06.14).

9) Christopher Weidacher Hsiu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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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파트너십에서의 비대칭성은 러시아에서의 점점 더 큰 

우려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자체 디지털 기

술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러시아에서는 이미 핵심 인

재를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0) 큭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

아의 디지털 인력들이 해외로 다수 유출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러시아 경제,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중국의 약진에 대한 우려는 향후 양국 디지털 협력의 심화에 걸림

돌로 작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과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협력

러시아와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은 양국 국내 경

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서 강점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는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향

과 프로젝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경

우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

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

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도 유망하다.

 이미 한국이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

의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 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기로 했다.11) 또한 4차 산업혁명

과 디지털 전환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 디지털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 논의

10) E. Sinkkonen, J. Lassila. “Digital authoritarianism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Sino-Russian relations: 
Common goals and diverging standpoints.” in Russia-China Relations: Emerging Alliance or Eternal 
Rival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2: 165-184.

11) KIEP,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2386&seq=1; TASS. “Putin calls on Caspian 
littoral nations to focus on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2018.08. 12), https://tass.com/economy/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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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경제 전환, 미래 소재산업, 인공지능과 데

이터 활용·확산 등이 유망한 협력의 방향으로 타진되기도 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 확산으로 소재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개념 설계 

역량과 원천기술 등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정부 간 협력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대러

시아 제재 체제 발동한 이래로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민간기업 간

의 협력이 모색되기도 했다. 2019년 얀덱스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얀덱스의 클라우드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 열린 '얀

덱스 스케일 콘퍼런스 2019'에서 "네이버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해 러시아

와 한국 개발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12) 그리고 2021년 얀덱스는 한

국 법인 ‘얀덱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서울에 사무실을 개소하기도 했다. 세르게이 우스티

노프(Sergey Ustinov) 얀덱스 아시아 사업부 대표가 한국 지사를 맡고 있으며. 얀덱스 

본사에서 사업전략을 담당했던 한국계 출신의 임원도 한국 지사에 합류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얀덱스는 자율주행 사업의 확장, 배달로봇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

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러 관계는 전면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

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단된 상태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면서 관련 인력들이 

인근 국가들로 대거 이주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두뇌 유출의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러

시아 디지털 경제의 주변으로의 확장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

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디지털 경

제협력의 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러시아 인근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 국가들의 신

생 디지털 기업들과의 관계를 타진하면서 러시아의 원천기술에 대한 접근과 협력의 우

회를 개발하고 장기적 협력의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적

극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

12) The Guru, “네이버, 러 최대 IT공룡 얀덱스와 '맞손'…"클라우드 본격화",”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5173 (2019.10.02).

13) 아시아경제, “‘러시아의 구글’ 얀덱스, 한국 상륙…쿠팡과도 물밑 접촉,”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21510171647651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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